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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노조 2024년 쟁의행위 결의
파업 찬반투표 92.54% 가결 … 10일 1차 총파업

금속노조(위원장 장창열)가 조합원 쟁의행위 찬

반투표 가결로 2024년 단체행동에 나선다. 노조는 

지난 1일부터 나흘간 2024년 중앙교섭·지부집단

교섭·사업장보충교섭·대각선교섭 쟁의행위(파업) 

찬반투표를 진행했다. 조합원 92,306명이 투표해 

그중 85,421명(92.54%)이 찬성했다.

노조는 예고한 대로 7월 10일 1차 총파업에 돌

입한다. 쟁의권을 가진 사업장은 주야간 각 4시간 

이상 파업을 집행한다. 또 노조는 이날 서울, 부

산, 울산 등 전국 11곳에서 총파업 집회를 연다.

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는 지난 4월 16

일 2024년 중앙교섭을 시작했다. 올해 교섭에서 

노조는 ▲좋은 일자리 창출 ▲근로시간면제(타임

오프) 제도개선 노사 대정부 요구 ▲이주노동자 

차별 금지 ▲금속산업 최저임금 1만 1천80원 등을 

요구했다.

노조는 6월 18일 10차 중앙교섭에서 교섭 결렬

을 선언했다. 사용자 측이 열 차례 교섭에도 타임

오프 개선, 최저임금, 이주노동자 차별금지 요구 

등에 제시안조차 내지 않았다. 노조는 불성실한 

사측 탓에 더 교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. 

교섭 결렬 이후 현재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

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 상황. 임원 현장 순

회 등을 통해 파업을 조직하고, 10일에 이은 18일 

2차 총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. 

한편, 노조 한국지엠지부와 현대자동차지부 조

합원들은 이미 파업을 결의했다. 한국지엠지부는 

지난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원 대비 

87.2% 찬성으로 파업의 결의를 모았다. 또 1일 중

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 중지를 결정해 파업권

을 확보한 상태. 현대차지부 역시 지난 24일 조합

원 93.71%(투표 대비)가 찬성표를 던져 쟁의행위 

찬반투표를 가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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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정기선이 책임져라” HD현대 조선3사 공동투쟁 경고

5일 분당 HD현대 앞 결의대회 … 공동교섭ᆞ하청노조 인정 촉구

HD현대 조선 3사 원하청 노동

자들이 5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

당구 HD현대글로벌R&D센터에서 

‘HD현대 조선3사 공동교섭 및 

하청노동자 교섭 책임자 정기선 

교섭 촉구 결의대회’를 열었다.

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정

기선 HD현대 부회장의 책임회피

를 규탄했다. 백 지부장은 HD현

대 자본이 정기선 경영승계를 위

해 회사를 쪼개고 노동자들을 희

생양 삼았다며 “정기선 부회장

은 자신의 경영승계에만 빠져 조

선소 현장 문제는 나 몰라라 하

고 있다”라고 분통을 터뜨렸다.

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정

기선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 HD
현대 조선 3사 노동자 공동투쟁

을 예고하기도 했다. 백 지부장은 

정 부회장이 노조 요구를 외면하

면 조선 3사 원하청 노동자들이 

뭉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. 

이날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HD

현대 조선소 사내하청 문제에 대

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. 주요 요

구는 ▲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및 

권리 향상 ▲하청노조 활동 보장 

및 탄압 중단 ▲원청 사용자성 

인정 등이다.

이병락 현중사내하청지회장은  

“조선산업 초호황기에 지주사 

HD현대로 수익이 몰리고 있는데, 

배 짓는 하청노동자들은 심각한 

임금ㆍ노동조건 후퇴를 겪고 있

다”라고 꼬집었다. 또 최민수 전

남조선하청지회장은 HD현대삼호 

사측의 조합원 표적 해고와 노조 

활동 방해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.

두 곳 하청지회 모두 정기선 

부회장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. 이

병락 지회장은 “서진 하청노동

자 해고, 하청노조 탄압 등 HD현

대 조선소 비정규직 문제는 실질

적 사용자, 진짜 사장 정기선이 

해결해야 한다”라고 주장했다.

HD현대와 조선 3사 노동자 공

동교섭 요구도 나왔다. HD현대 

조선 3사 노동자들은 지난 2022

년부터 HD현대 자본에 공동교섭

을 요구해 왔다.

황형수 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

회장은 “사측이 그룹ㆍ지주사 

눈치 보느라 수년째 해를 넘겨 

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있다”

라며 “조선소 모든 결정권과 동

력이 HD현대 정기선에게 집중된 

탓에 공동교섭이 필요하다”라고 

주장했다.

황형수 지회장은 “HD현대 조

선 3사 공동투쟁으로 올해는 꼭 

원하청 노동자들 함께 정기선과 

교섭장에 마주 앉자”라고 호소

했다.

노조는 이들의 투쟁 결의를 환

영했다. 조선업종노조연대 공동의

장인 김병조 노조 부위원장은 HD

현대의 조선 3사 노동자 갈라치

기와 하청노동자 문제를 비판하

며, HD현대 조선소 공동투쟁 지

지 엄호를 약속했다.


